
[보도자료] 쿠팡, 공익활동 지원 ‘중고PC 나눔 협약식’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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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PC 재활용 통해 환경보호 실천하고 나눔 활동에 앞장서
공익단체 활동 지원 위해 중고 데스크탑, 모니터 기증해

2019. 10. 18. 서울 — 쿠팡이 사회적기업,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중고PC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과 나눔 활동에 나섰다. 쿠팡은
서울 잠실 오피스에서 PC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‘중고PC나눔 협약식’을 진행했다
고 18일 밝혔다.

협약식은 쿠팡 고명주 인사부문 대표, 사회적기업 리맨 구자덕 대표, 비영리IT지원센터 정지훈 이사, 김형탁 고문 등 관계자들이 참
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 쿠팡은 이날 중고 모니터와 데스크탑을 기증하고 향후 정기적인 나눔 활동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.

쿠팡이 기증한 중고 데스크탑과 모니터는 업무용으로 사용 연한이 평균3년 이내인 제품들로 쿠팡IT전담 인력들의 검수 과정을 거
친 제품이다. 기증된 중고 제품은 사회적기업 리맨의 국제 기준에 맞춘 친환경 공정을 거쳐 다시 제조되고, 비영리IT지원센터를 통
해 공익활동 단체,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용 하드웨어 지원과 소프트웨어 보급, 디지털 기술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.

고명주 쿠팡 인사부문 대표는“중고PC 기부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단체를 지원
하고,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
속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구자덕 리맨 대표는 “쿠팡의 중고PC 기부 동참에 감사드리며,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같은 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”고 전
했다.

한편, 쿠팡은 친환경 실천과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. 지난1년간 배송 상자 포장을60% 이상 줄였
으며, 신선식품 배송에 흔히 사용되던 스티로폼 박스를 완전히 없앴다.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젤 아이스팩
도100% 물로 교체했다.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도 최근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을 창단해 탁구, 보치아, 사격 등 다양한 종목의 중증
장애인 선수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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